전도지를 만들면서…


어린 시절에 받은 전도지가 생각납니다.

만화로 된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신앙인들의 일화가 담긴 전도지도 있었지요.

그러다가…

행복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지,
일상생활의 지혜를 담은 전도지,
그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전도지 등등.
여러 모양과 내용의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도지를 나누는 시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바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며
듣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느냐고
열변을 토하며 외치던
사도 바울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배우고 익힌 성경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문답식으로 만들어 제시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지로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우들과 다시 복습도 해 보고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좀 더 되면
한 장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때마다 위로와 격려를 주시며
미래를 희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조해강 목사. 
